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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7월 출범 목표..당국 본인가 심사 보완사항 대응 데일리안

토스뱅크는 당초 이번 달 중 인가를 받고 오는 7월 영업을 시작할 계획. 금감원은 지난 2월 인가심사 요건 충족 심사를 위한 실지조사를 진행

본인가를 위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보완을 요청, 5월 12일 금융위 정례회의까진 토스뱅크 본인가 안 의결 계획

금소법에 전자금융법까지…빅테크, 규제망 속으로 매일경제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업해온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대출·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는 합병·분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경영 통제도 받게 된다.

지방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합종연횡…"신규 고객 잡아라" 아주경제

지방은행들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아직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그중 부산은행은 현재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복수의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사실상 최대 4년→5년6개월 연합뉴스

혁신금융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신한금투에 라임펀드 손해 관련 구상권 청구 뉴스1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구상권을 신한금융투자에 청구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내준 총 91억원의 라임펀드 배상액 중 신한금융투자의 책임도 있다며 배상액 일부를 부담하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시장금리 상승에…생보사 공시이율 하락세 '주춤' 연합인포맥스

생명보험사들의 공시이율 하락세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일부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한화생명은 이달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을 전달보다 1bp 상향한 2.26%로 조정. 교보생명 또한 보장성과 연금,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전달과 같은 수준 유지 결정.

카카오페이, 국내 첫 디지털손보사 첫발‥이달말 예비인가 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 

예비인가 승인을 받는 대로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 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 당사는 인슈어테크 기반으로 사용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설 계획

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료 6.5% 인상 뉴시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오는 20일부터 퍼마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6.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MG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2% 올렸으며, 이달 10일에는 롯데손해보험이 개인용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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